
2025 경기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 예선 심사평

 예년에 비해 월등히 성장한 각 학교 프로덕션의 완성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를 더해
가며 본 페스티벌의 의의가 보다 명확해지고, 대학생들의 열기가 높아지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단지 학생들만의 열의가 아니라 각 대학의 교원을 포함해 참여와 경연의 열기가 높은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내의 대학들만 참여 대상으로 했지만, 작품의 완성도나 수준
은 전국적인 규모의 페스티벌에 견주어 전혀 아쉽거나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창작 뮤지컬이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여겨집니다. 올해 예선에서
는 세 편의 창작 뮤지컬이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공연을 시연해보는 수준을 넘어 
새롭게 창작되어진 작품을 선보인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선 참가작 중에는 외국 유학생들로 꾸며진 팀도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대사는 중국
어를 활용하고 자막으로 우리말을 보여주며, 노래는 한국어 가사를 외워 무대에 막을 올렸습니
다. 경기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준 실험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를 공부하려 경기도에 유학
을 온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 GUMF에 참여한다면 축제의 외연을 글로
벌한 규모로 확장시키는데 아주 유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매해 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본선 진출의 문호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선 진출작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예선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에 비해 본선 진출작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뮤지컬 작품이니만큼 교육적 가치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도 뿐 아니라 장래 발전 가능성이나 지역적 특성의 반영 등을 고려해 보다 많
은 참가작들이 본선에서 각축을 벌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예상
됩니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작품들의 외형적 완성도는 꽤나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보다 많
은 경기도민이 학생들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축제의 홍보에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럴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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